
2009년 10월 9일 중고등부 천국성령운동 계시글 

   

상황 : 중고등부와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월명동에서 진행되는 천국성령운동 기도회 시간에 받은 말씀입니

다.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모두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내가 와있다’‘너희의 기도를 듣고있노라’ 

하시면서 적으라고 하셔서 적게 되었습니다. 

밤 10시 3분~23분까지

진정 내사랑이다. 진정 너희는 내사랑이다.

사랑 변함없다. 영원히 변치말자.

내 마음 이제 너희에게 다 주었구나.

내 사랑 이제 너희에게 다 주었어. 느끼지?

우린 행복해. 행복하다.

사랑하는 너희들. 오늘같이 항상 뜨겁자.

섭리는 변함없다. 잘될 것이다. 내가 함께하고 너희 아버지가 함께하니 잘될 것이다.

생명들이 끝없이 몰려온다. 전도하자.

그물을 던지자. 하나되어 거두자.

손발이 맞아야 한다. 나와 손발 척척. 너희 선생과 손발 척척

우린 해낼수 있어. 자신있게 하자. 너희와 함께하니 신난다.

조은이를 통해 이야기 한다. 100% 믿고 실천하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 없이는 무기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여라.

너희 선생의 심정과 같이 너희들의 심정도 그러하여라.

배워야 한다. 하늘을 대하는 법도, 생명전도, 관리법도.

내가 코치하여 기른자다. 

기도하여라. 더 뜨겁게 기도하여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라. 비워야 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리라. 너희 육신 쓰리라.

힘을 내자. 멋지게 하자. 파이팅한다.

중고등부들아. 이 세상이 나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요나가 되어 형제의 죄를 대신 회개하여라.

내가 한사람 한사람에게 준 내사랑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구나. 너희가 지켜다오.

이성으로, 동성으로 너무도 타락되어 버렸구나.

학교의 불길을 일으키자. 너희통해 역사할테니 외치자.

담대하게 외치자. 

가장 순수한 10대들의 사랑을 사탄이 빼앗아 가는구나.

그 귀한 사랑 다 뺏겨 버리는 구나.

가슴이 너무도 아프다. 왜 내사랑 내마음을 모르고 사탄을 사랑하느냐. 제발 내사랑 버리지 말아다오.

너희의 순수함으로 정녕 해낼 것이다.

무엇도 의식치 않고 오직 나만 보고 내가 함께 할테니 외치자. 데려오자.

학교를 살리고 각 반을 살려야 된다. 분명 전도할 생명이 있으니 살펴보아라. 기도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이 가장 큰 무기지 않느냐. 사랑한다. 수천번 고백해도 아깝지 않을 

사랑이다. 우리 진정하자. 하자. 학교의 불을 일으켜라. 내가 역사하리라. 

 


